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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 
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순간 
사탄이 체현화 된 ‘내’가 생기게 되었습 
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시지만,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 
과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게서 났으니”(요 8:44) 하시며, 선악과 
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마귀에게 
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의 거짓은 
쉽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 
죄인의 머리로 연구하려 하고, 모든 문제 
의 해결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며 노력 
으로 거룩해지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내일은 나아지 
겠지” 하며 자신을 미래에 두고 삽니다. 
이런 모습은 모두 사탄화된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대신 자신을 믿고 살 
며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위해, 하나 
님은 아담 대신 새로운 조상, 곧 하나님 
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 
님은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 
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보내셨습 

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성취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사탄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 목적을 이루 
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 
을 때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신앙은 매우 
좁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것만을 소원합니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 
주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 안에 들어와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 
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지으 
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내’가 죽 
기만 하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지혜 
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 
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 
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 
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주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을 공급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속에 주 
님을 모시고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주 만물 
이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면 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내 안의 주님을 나타 
내는 간증,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그렇  
게 활발히 움직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 
다. 하나님은 내 평생 어느 곳에서나 나 
를 통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마귀의 거짓으로 하나 

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동참 
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위 
치입니다.

문제는 장갑이 손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내 생 
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내 뜻대로 되 
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열심을 
믿는 것을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해 
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두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 
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나’ 자체 
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 
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로 시작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 
님이 이미 이루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붙들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가 죽기만 하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 
어오시는 장갑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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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f the Week: 
Becoming God’s Glove

Adam. For whom did God send Christ? He 
sent Jesus for Himself, for God had a 
purpose that He desired to accomplish 
within man. He sent His Son to die on the 
cross and resurrect in order to destroy 
Satan and sin. Then He comes into us to 
fulfill His original purpose of creation. 
When Israel was delivered from Egypt, the 
blood of the lamb was painted on the 
doorposts for God to see, not for the 
people inside the homes.

The faith of those who ate of the 
tree of knowledge is shallow and self-
centered. They seek peace only from this 
world, strive not to sin, and eventual 
entry into heaven. But God’s purpose in 
creating man was cosmic. He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likeness so that 
He might enter into man, reign over the 
universe, and reveal His glory.

Thus, we must become God's gloves 
and not try to become the hand. Just as 
a glove has no power to move without 
the hand, the hand must go inside the 
glove for it to be useful according to its 
purpose. If the self that insists on being 
lord dies, God’s wisdom and power—
things we do not possess—will be 
manifested. Whether young or old, man 
or woman, when we become His gloves, 
God’s work will be revealed in our 
homes and workplaces. 

As it is written, “the creation itself 
will be set free from its bondage to 
corruption and obtain the freedom of the 
glory of the children of God” [Romans 
8:21]. Creation itself waits for the rede-
mption of our bodies. Without us, there is 
no one to govern the universe or to reveal 
God’s glory. If we have the Lord within and 
put our old selves to death, then 
everywhere we go, God is revealed and 

the whole creation receives God's 
glory.

When God fulfills His will, He does 
not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He 
looks for the one created in His image 
and likeness. When Christ comes within 
us and testifies of Himself through us, 
that is the true missionary work. And 
when such testimonies flow abundantly, 
the church becomes established. God 
desires that His life would flow through 
us everywhere, for all the days of our 
lives. We must not let Satan’s lie—“you 
will never be able to…”—limit the work 
of God. We were created to participate 
in fulfilling God's will;  this is our true 
role and purpose.

Problems arise when the glove 
tries to be its own hand before God 
enters. We demand that God conform 
to our thoughts and desires. We must 
repent of trusting in our own emotions, 
zeal, and efforts. True repentance is not 
merely weeping over sins committed, 
but accepting that the old self who 
believed Satan’s lie and departed from 
God has already been crucified with 
Christ. God does not come into us to 
work with what we have and who we 
are. He comes to be our all-in-all, and 
ultimately, to reveal Himself through 
us.

Therefore, our faith must never 
begin with “I,” but with Jesus Christ. We 
must not look at ourselves, but enter 
into the Word that God has already 
fulfilled and hold fast to it. Then the 
Holy Spirit will work. Only when the 
old self dies, will the Lord be revealed 
wherever we go.  May every believer 
become God’s glove into which His 
hand enters, and partake in the 
glorious work of His eternal purpose.

The reason that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and likeness was so that the 
God who is Spirit could dwell within man 
and accomplish His will. Yet, when man 
was deceived by Satan’s words—“you will 
become like God”—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I” 
was formed in which Satan was 
embodied. God alone is man’s rightful 
Lord, but man made himself lord, exalting 
his own thoughts and judgments above 
all else. This is original sin.

Jesus said, “You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John 8:44], declaring that those 
who ate of the tree and departed from 
God are of the devil. The descendants of 
Adam, who ate the forbidden fruit, easily 
believe the lies of the world, but refuse 
to believe the Word of God. Instead of 
receiving the Word as it is, they try to 
analyze it with their sinful mind. Believing 
that the solution to every problem lies 
within themselves, they tirelessly strive 
to fill the emptiness and attempt to 
become holy through their own efforts. 
As a result, they fail to enjoy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present and live with 
postponed hopes of a better future, 
always thinking "tomorrow might be 
better." This all stems from the "I" that 
was derived from Satan.

But for these people who trusted 
themselves instead of God and were 
destined for eternal destruction, God sent 
His Son as the new forefather in place of 



32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주 간 소 식

 삼나소식 온라인

http://samsungch.or.kr/
samnanews/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 
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삼성교회 삼나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타주에서 약 30-50명의 

성도님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기에, 숙박과 식사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준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이번 집회를 위해 찬조(donation)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과 KM 연합으로 가을 특별 합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우들은 최연정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 어깨수술 (회전근개파열)을 하였습니다. 
왼쪽 어깨와 팔목도 많이 아픕니다.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을 
위해, 어깨와 팔목의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사탄의 체현화된 ‘내’가 죽은 신앙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신앙과 어떻게 다릅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1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 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